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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시설 국산목재로 바꿔드립니다 !
- 하동문화예술회관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대상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를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대상시설로 경남 하동문화예술회관이 선정

됐다고 2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공공과 민간 건축분야에서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공공시설물의 국산목재 

활용계획의 타당성과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1곳이 선정되었다. 

  지난해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선정되어 노후화 된 실내가 국산

목재로 새단장 될 예정이다. 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심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 탄소저장고로서 국산

목재를 사용한 만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높아진다” 라며, “국산

목재 사용의 장점을 알려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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